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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Purpose:
            Ando Tadao has his own unique architectural conception to reproduce natural view on site , and he continues to create new architecture without regarding to any principles. Ando Tadao experiments his imagination through the museum architecture, starts organization of space with light, and completes organization of space with light at once.

          

          
            Method:
            The research works as follows: 1) Analyzes the meaningful characteristics showed in his architectural works. 2) Analyze organization of space and use of light in museums designed by Ando Tadao. 3) Selecte his representative museums in Korea and Japan, and then analyze space composition and light use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field survey.

          

          
            Result:
            The organization of museum space by Ando Tadao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light. Light designed by Ando Tadao represents unique architectural varieties such as cushioning space, moving line, spatial characterization, and natural in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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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안도 다다오는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여 원풍경 재생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관을 갖고 다른 원칙에 구애 받지 않으며 계속하여 새로운 건축을 창조해 간다. 박물관 건축은 건축가들의 건축적 표현을 발휘 할 수 있어 안도 다다오 또한 박물관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상상력의 한계를 실험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국내·외로 많은 작품에 참여하였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박물관은 그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빛으로 공간을 마무리하고 때로는 빛으로 건축을 시작하기도 한다. 빛은 같은 형태의 공간이라도 시시각각 변화하여 어떠한 빛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건축적 분위기가 결정되고 다른 공간과는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낸다.1) 건축가들은 공간 구성을 통해 빛을 가공하여 본인만의 건축 언어로써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안도 다다오는 빛을 건축의 일부로서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빛을 다스리고 재단함으로써 공간과 형태를 표현 하였다. 본 논문은 안도 다다오의 작품 중에서 빛을 이용한 건축적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있는 박물관 건축을 선택하여 다다오가 어떠한 방식으로 빛을 이용해 공간을 구성했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안도 다다오의 대표적인 박물관 작품을 선택하여 박물관 공간구성과 빛의 관계를 문헌 자료와 현장 답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현장 답사는 일본 지역은 2017. 01.18~01.23에, 국내는 2017. 02.08.~02.11 기간에 진행되었다. 연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하여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축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안도 다다오 건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 중 박물관 건축에 두드러지는 특성을 선정하여 분석한다.

        셋째, 국내 2개 박물관과 일본에 있는 10개의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박물관 답사와 문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6개의 박물관을 선정하여 기술하였다.

      

    

    

  
    
      2. 안도 다다오의 건축적 특성
      
        2.1. 장소성
        안도 다다오가 밝히는 ‘장소성’이란 경제성만으로 평가 할 수 없는 고유한 기억으로 새겨져 있으며, 장소성을 담은 건축은 이념만으로 완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역사, 사회,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하고 있는 논리의 ‘대화’가 있어야 완성된다. 2) 안도 다다오는 대지에 본래 있던 자연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 대지의 기억을 이어 가려고 하였다.(Fig. 1) 이와 같이 원래의 요소들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축과 환경이 하나의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하여 주변과 고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닫혀 진 영역의 새로운 고유의 장을 만들었다.3) 안도 다다오의 건축 철학은 본래의 자연을 재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일본의 자연관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대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풍경을 재생하려고 하였다. 가파르게 경사진 대지라도 그대로 살려 원풍경을 재생하려 하였으며 본래의 대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건축을 실현시키려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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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ko housing
          
          

          

        

      

      
        2.2. 기하학적 구성
        안도 다다오는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초기 단계인 스케치(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학을 통한 공간구성을 고수하여 단순한 틀을 정해 놓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무도 흉내 내지 못할 건축을 만들려하였다.4) 안도 다다오는‘기하학이란 인간이 자연 속에 무언가를 추구할 때 적용하던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수단’이라 밝혔으며, 자연 속에 건물을 짓는 의식이 내재되어있어 기하학을 사용함으로 자연과 건물을 연결하고 합리적인 공간을 돌출해 내려 하였다. 또한 단순한 외부의 형태로 내부의 구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여 극적인 체험성을 불러일으키는 기초적인 장치로 사용되어 진다. 안도 다다오는 기하학적 형태 구성방식의 예로 Josef Albers의 ‘정방형 예찬’(Fig. 4)과 이와 대조되는 G.B Piranesi의‘환상의 감옥’(Fig. 5)을 예로 든다. ‘정방형 예찬’은 단순한 기하학적 질서의 통제 하에 미묘한 비대칭과 색채를 사용해 깊이감과 역동성을 부여하였고, 이는 안도가 기하학을 통해 건축공간을 구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건축공간을 조작하고 극도로 추상적인 기하학을 병치, 분할, 결합하여 공간을 만들어 내고 미로공간을 통해 추상성과 구상성을 모두 표현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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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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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미로 공간(동선)
        안도 다다오는 기하학의 단순한 형태의 건물에 미로 같은 동선을 만들어 생명이 있는 듯한 공간을 풀어 나갔다. 일본의 정원(Fig. 6)은 작은 공간 안에서도 스토리를 만들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동선을 분절하여 회유 동선을 만들어 자연이나 공백을 삽입하여 소우주를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6) 이러한 미로 동선은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동선을 의도적으로 틀어 앞의 광경을 예상할 수 없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7) 미로 공간은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작은 규모의 주택에서도 적용되며 특히 박물관 건축(Fig. 7)에서 많이 활용되었다. 결국, 안도 다다오의 의도는 단순한 기하학 구성을 통해 눈을 속이고 실질적인 공간은 단순화의 결과로써 복잡함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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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mamoto Prefectural Ancient Burial Mound Museum
          
          

          

        

      

      
        2.4. 정념의 공간(Void)
        긴 미로 공간은 지루함을 낳을 수 있어 안도 다다오는 공간 사이사이에 동선을 연속시키고 단절시켜주는 공백의 공간을 만들어 이를 ‘정념의 공간’이라고 하였다. 정념의 공간은 건물과 자연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중정, 광장, 테라스, 계단 등으로 표현되어지며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함으로 빛, 물, 바람, 하늘, 나무, 풍경 등의 다양한 자연 요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좁은 대지에 1/3이 중정인 스미요시 나가야 주택(Fig. 8)에서 안도 다다오는 좁을수록 더더욱 공간을 비어내어 중정을 만듦으로써 이 자연적 공백이야 말로 좁은 집안에 무한한 소우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9) 이 정념의 공간에 깃들은 자연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변화를 제공하며 수공간(Fig. 9)과 함께 계획하면 더욱 개개인의 체험에서 나오는 감정을 자극하여 새로운 체험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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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노출콘크리트
        안도 다다오는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장식을 배재하고 재료의 종류와 그 속성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는 건축의 형태뿐만 아니라 철, 콘크리트, 유리 등의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하며 이를 구현하는데 최상의 재료인 노출콘크리트를 통해 내부와 외부의 재질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감각을 사용하여 일체화 시킨다.10) 안도 다다오는 미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한된 비용과 시간을 벽 안팎을 단번에 마감할 수 있고 구하기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Fig. 10) 노출콘크리트는 그가 만들고 싶어 하는 공간을 내부와 외부를 일체로 만듦으로써 더욱 원초적인 형태(Fig. 11)로 표현 할 수 있게 해준다. 안도 다다오에게 노출콘크리트란 창조적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으로, 가장 단순한 재료와 구성으로 상상치 못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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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자연요소의 도입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는 일본의 자연관이 내재되어 있으며 건축의 목적은 원풍경 재생을 통한 체험으로, 물과 빛은 강력한 건물의 개념으로 자리한다.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오사카에서 태어난 안도 다다오는 물이라는 자연요소에 의해 그가 추구하는 건축공간을 구체화하여 정신과 감성을 담아낸다. 안도의 건축 속에 나타난 물은 변화하는 자연의 속성을 담고 있으며, 자연-건축-인간의 관계 속에서 만나서 융합되고 조화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11)(Fig. 12) 또한 물은 장소성을 나타내고, 외부공간에서 조망을 만들며 공간의 흐름, 동선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표현이 된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 공간은 빛에 의해 그가 창조한 모든 건축 요소의 의미가 새롭게 창조 되며 안도 다다오의 빛의 표현은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한 공간의 체험에 있고 스며드는 빛의 원초적 특성 표현에 있다. 미로 같은 복잡한 구성에 절제된 빛을 곳곳에 투영시켜 시시각각 표정을 변화시키는 빛과 어둠으로 공간에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제공한다.(Fig. 13)  콘크리트가 만들어내는 차갑고 조용한 공간의 벽에 빛이 비치면서 재료 자체를 초월한 부드러우면서도 투명한 상황을 연출하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자의 어둠과 빛의 대비를 통해 공간을 디자인 하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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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도 다다오 박물관 건축의 공간구성
      위에서 분석한 안도 다다오의 건축적 특성 중 안도 다다오 박물관에서 핵심이 되는 기하학, 보이드, 동선, 빛의 4가지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1. 기하학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박물관은 그 지역의 지역적 특색이 강한 전시 주제가 주류를 이룬다. 안도 다다오는 기하학적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일본의 자연관을 기반으로 대지에 철저히 순응하여 지형, 수공간, 역사, 문화재 등을 연계 배치하여 원풍경을 재생하려 하였다.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의 큰 매스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지역의 상징적 역할을 하였으며(Fig. 14) 단순한 외관으로 인한 내부 공간의 예측을 어긋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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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eum of Wood
          
          

          

        

        기하학을 통한 공간구성의 방식에는 매스를 감하는 방식, 더하는 방식, 상충의 방식으로 구성되며, 큰 규모를 필요를 하는 박물관의 공간구성을 위하여 상충의 방식을 이용한 기하학적 구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13) 박물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의 방식으로 대규모의 대지를 활용하기 보다는 상충의 방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이 변형되어 발전하였다.(Fig. 15)

        
          
          

          Fig. 15. 
				
          

          
            Museum SAN
          
          

          

        

      

      
        3.2. 보이드 
        보이드는 건축에서 비어진 공간을 의미하며 안도가 설계한 박물관에서는 정념의 공간으로서 형태구성과 공간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한다. 박물관으로의 복잡한 어프로치와 박물관 내부의 미로동선, 전시관과 전시관, 각기 공간들을 연결하고 끊어주어 조율하여 건물 전체를 통합하며 박물관의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안도 다다오의 기하학 매스의 구성 방식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기하학 구성의 보이드가 형성되어 외부(Fig. 16)와 내부(Fig. 17)로 구성되어 진다. 외부로 구성될 시 하나의 매스에 중앙이 삭제되거나 상충하는 부분에 중정으로 나타나며 내부로 구성될 시 하나의 강력한 방향성을 갖고 건물 전체를 포괄하는 성격을 지녔으며 자연을 끌어들여오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안도 다다오의 보이드 특징은 다른 박물관처럼 내부로 빛을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내부와 단절된 공간인 “무(無)”의 공간을 만들어 그 곳의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며 건물 내부에서는 창을 통해 계획된 풍경을 보여주는 절제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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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amaike Historical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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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eji City Museum of Literature
          
          

          

        

      

      
        3.3. 동선
        안도의 박물관 동선 구성은 공간 체험에 목적이 있다. 안도 다다오가 의도한 동선 대로 이동을 하면서 스토리를 가진 공간, 공간의 상승과 하강, 빛과 어둠, 넓고 좁음에 따라 이동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극적인 체험의 효과를 낳는다. 안도 다다오의 박물관 동선은 박물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된다. 모두 미로의 동선을 갖고 있으며, 외부동선은 단순한 건물의 외관과 반대로 복잡하고 긴 우회로(Fig. 18)를 갖게 하며, 몇 차례 꺽고 상승하는 선형의 동선은 박물관의 형태와 주변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인지하게 하고, 건물을 산책하는 듯한 외부 공간 연출을 시도한다. 내부 동선은 홀이나 중정에서 시작하여 한 방향으로 순회하여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지니며, 동선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빛의 연출(Fig. 19)을 통해 시간에 의한 공간의 흐름을 만들어 낸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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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eum of Gojo Culture
          
          

          

        

        
          
          

          Fig. 19. 
				
          

          
            Himeji City Museum of Literature
          
          

          

        

      

      
        3.4. 빛
        안도의 박물관에서 빛은 하나의 작품으로 나타난다. 기하학적 매스로 구성된 공간은 빛의 조작으로 그 형태를 두드러지게 하여 전시 공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공간의 구조를 각인시킨다. 기하학의 볼륨은 태양의 고도에 따라 빛과 그림자의 뚜렷한 음영을 만들며 공간에 표정을 입혀 완성한다. 이는 중정(Fig. 20)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비어있는 공간에 온전히 자연을 감상하라는 의도를 보인다.

        
          
          

          Fig. 20. 
				
          

          
            A Courtyard
          
          

          

        

        안도의 건물에서 빛은 작은 창을 통해 어두운 공간에 깊이를 더해주며 내부로 유입되고, 작은 창은 슬릿 형태로 발전하여 벽을 비추고 음영을 만들어 낸다. 전시실과 전시실 사이의 미로공간에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성질의 빛을 만들어 동선을 유도하고 주위를 환기시킨다.(Fig. 21) 측면에서의 창은 상, 중, 하, 모서리 등 다양한 위치와 크기를 사용하며 박물관이 있는 대지의 원풍경을 계속하여 인식하게 하려 하였다. 또한, 안도는 외부는 전면 커튼월로 구성하고, 내부는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여 2중 외피구조를 자주 사용하였다.(Fig. 22) 이로 인해 콘크리트가 주는 폐쇄성을 최소화하여 내부 공간으로 빛과 자연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건축적 실험을 시도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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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도 다다오의 박물관 사례분석
      3장에서 분석한 안도 다다오 박물관 특성을 공간구성(기하학, Void, 동선)과 빛의 활용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4.1. 사야마이케 역사박물관
        
          1) 공간구성
          오사카부에 위치한 사야마이케 역사박물관은 지하에 두 개의 볼륨이 서로 맞물려 있으며 원형의 중정을 중심으로 두 매스를 연걸 하며 장방형 매스를 직각으로 배치하였다. 지하의 두 개의 매스는 일부분이 삭제되어 하나는 중정(Fig. 23)으로, 하나는 낙수공간으로 긴 진입로를 만들어 중정으로 이어지고, 중정의 램프를 통해 박물관 입구에 도달하도록 긴 어프로치를 형성하였다. 박물관 입구부터 나선의 벽을 따라 하강하여 전시실에 도달하고, 복도를 돌아 지층단면이 전시된 장방형 매스의 양측으로 둘러싼 램프를 따라 상승 동선을 만들어 로비로 순회하도록 하였다.(Fig. 24)

          
            
            

            Fig. 23. 
				
            

            
              A Court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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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 hall
            
            

            

          

        

        
          2) 빛의 활용
          사야마이케 박물관의 채광방식에는 선형창(Fig. 25)과 측창 커튼월(Fig. 26)이 사용되었으며 선형창은 중정과 두 개의 장방형 볼륨이 충돌하는 부분 양쪽에 설치되어 좁은 틈새로 빛이 들어와 내벽을 따라 산란되어 시선을 유도하고 공간의 기하학적 형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지층 단면을 전시한 장방형 볼륨은 천창 양쪽으로 선형창이 길게 나있어 좁고 깊은 천장 구조물로 인해 빛이 산란되어 높은 층고를 통해 빛이 상쇄 될 수 있는 완충공간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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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ar windows
            
            

            

          

          
            
            

            Fig. 26. 
				
            

            
              A Curtain wall.
            
            

            

          

          한 눈에 인식 할 수 없는 전시물의 크기를 창의 연속된 규모로 인지할 수 있으며 전시물 양쪽으로 나 있는 복도와 진행방향을 같이 하여 방향성을 인식하게 한다. 3층 규모의 커튼월로 유입되는 자연광과 인공광을 사용하는 전시실 내부 조명계획으로 일본의 음예공간16)을 연상시키며 하나의 공간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연출한다.

        

      

      
        4.2. 치카츠 아스카 박물관
        
          1) 공간구성
          오사카부에 위치한 치카츠 아스카 박물관(Fig. 27)은 하나의 볼륨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지형을 따라 삼각형 모양으로 건물 전체가 옥외 계단으로 구성되었다. 박물관은 두 개의 보이드를 중심으로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로 돌출되어 탑을 형성한다. 보이드를 중심으로 우측의 서비스 공간과 좌측의 전시공간으로 기능을 나누고 각각의 공간을 통합한다. 또한, 건물을 가로 지르는 사선의 통로를 통해 자연을 체험하며, 박물관 입구에 도달하고, 넓은 로비-작은 전시실- U자형 대형전시실(Fig. 28)-작은 전시실-로비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공간의 규모와 형태의 수축과 팽창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대비를 체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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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katsu Asu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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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 hall
            
            

            

          

        

        
          2) 빛의 활용
          치카츠 아스카 박물관은 전물 전체가 지하에 매설되어 천창을 통해 빛을 들여오고 있다. 천창이 없는 전시 공간의 보이드(Fig. 29)는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게 하여 무덤 같은 어두운 보이드를 만들고, 서비스 공간의 보이드(Fig. 30)는 정방형의 천창을 통해 광정을 형성하여 박물관 전체의 중심을 잡는다. 두 개의 보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어둠과 빛의 극단적인 대비는 공간의 체험을 극대화 시킨다. 총 3층 규모로 형성된 광정의 보이드는 빛을 통해 건물 전체를 통합하며, 지하까지 연장되는 가벽과 확산된 빛은 어둠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분리되고, 피로에 대한 보상과 마지막까지 예상치 못한 빛의 공간을 제공하며 주위를 환기를 시킨다. 정방형의 평면형 천창의 굵직한 프레임은 그림자를 만들어 계속 변화하며 돌탑의 형상과 질감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볼륨의 공간감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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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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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ment Lobby
            
            

            

          

        

      

      
        4.3. 히메지 문학관
        
          1) 공간구성
          효고현에 위치한 히메지 문학관은 두 개의 정방형 매스가 30°로 중첩되어 있으며 이를 큰 원통형 매스로 전체 매스를 포괄하고 있다.(Fig. 31) 이 세 개의 매스 각각의 층고를 달리하여 높은 층고의 보이드를 형성하였다. 원통형 중앙에 위치한 정방형 매스의 중심축과 다른 정방형 매스의 틈새를 삭제하여 박물관의 입구를 만들고 상승하는 수공간을 통해 동선을 유도한다. 히메지 성을 향하는 원통형 매스의 나선형 보이드(Fig. 32)에 설치된 램프는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연결되어 건물 전체의 공간 체험을 유도하며 히메지 성을 반복적으로 조망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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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빛의 활용
          히메지 문학관의 천창과 고측창은 상부에 설치되어 전반적인 조도를 제공하며, 측창은 동선을 유도하고 자연을 조방할 수 있도록 보이드를 감싸고 있다. 자연광은 보이드를 구성하는 벽과 바닥에 떨어져 전시물에 직접적인 영향 없이 공간을 형성한다. 원통형 매스를 감싸고 선형 천창이 이어지며 원통형 매스와 정방형 매스의 높이 차로 인한 틈새에 선형의 고측창을 삽입하여 (Fig. 33) 박물관 상층부에 빛을 집중시킨다. 이렇게 유입된 빛은 기하학적 형태를 부각하고 부유감을 형성하며 동선을 따라 빛이 진행하여 풍부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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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고조 문화 박물관
        
          1) 공간구성
          나라현에 위치한 고조 문화 박물관은 3층 규모로 원통형 매스의 2층과 3층 중앙을 삭제하여 도넛 모양의 중정을 형성하고, 다시 매스의 1/4을 삭제하여 전체의 형태를 구성하였다.(Fig. 34) 박물관의 공간 구성은 남북 축을 기준으로 동측은 전시 공간, 서측은 서비스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서비스 공간이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확장되어 전시 공간 영역은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보이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한다. 지그재그 형태의 옥외계단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자연과 건물을 체험하며 3층으로 진입하여 각 층에서는 하부층의 절반의 면적을 보여주며 아래의 전시물을 인지하게 하고 기대감을 만든다. 원통형 매스 외곽을 따라 설치된 나선형 계단을 통해 수직이동 하도록 하며 선형의 동선을 만들어 한 공간을 다방면에서 체험하도록 하였다.

          
            
            

            Fig. 34. 
				
            

            
              Ground plan
            
            

            

          

        

        
          2) 빛의 활용
          원형의 중정을 통해 선형 측창이 마주보고 있어 좁은 틈으로 태양의 이동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빛이 들어오고, 창밖으로 보이는 광정은 어두운 박물관과 대비되어 중정으로의 동선을 유도하며 음영의 반복을 만들어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볼륨의 1/4이 삭제된 면에 설치된 측창(Fig. 35)은 2, 3층 보이드에 위치하여 중정 바닥석재에 반사된 빛을 전시공간에 유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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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은 원형 벽을 타고 확산되어 깊이 있는 공간을 만들며 공간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인식하도록 한다. 전시의 시작부터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동선이 진행되며 더욱 깊어지는 공간의 체험을 선사한다. 볼록한 천장에 만들어지는 천장 구조물의 그림자는 측창에 다가갈수록 음영이 뚜렷해져 빛과 그림자의 패턴을 통해 비로소 건물의 디자인을 완성시켰다.

        

      

      
        4.5. 뮤지엄 산
        
          (1) 공간구성
          강원도에 위치한 뮤지엄 산(Fig. 36)은 산지지형을 따라 선형의 배치를 이루며 총 4개의 장방형의 매스로 이루어져있다. 3개의 매스는 같은 방향으로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으며 다른 하나의 매스가 사선으로 맞물려 구성된다. 박물관은 사각형 보이드와 원형 보이드로 2개의 매스를 각각 연결하여 2개의 유닛으로 나누며 이 유닛을 삼각형 보이드를 통해 공간을 유연하게 연결시켜 순회하도록 하였다.(Fig. 37)

          
            
            

            Fig. 36. 
				
            

            
              Museum SAN
            
            

            

          

          
            
            

            Fig. 37. 
				
            

            
              First plan
            
            

            

          

          뮤지엄 산의 전시실은 노출 콘크리트의 장방형 매스로 구성되며, 외곽을 복도와 커튼월로 둘러쌓은 복잡하게 얽힌 이중구조의 미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동 공간을 통해 인내의 공간을 만들어 기하학 형태와 보이드 공간의 체험성을 높여준다.

        

        
          다. 빛의 활용
          채광을 위해 이동공간에 선형창과 보이드 공간에 기하학 형태의 천창을 사용하였으며, 장방형 매스를 둘러싼 복도 안에 다시 콘크리트의 장방형 전시관을 만들어 전시관 안으로의 자연광 유입을 최소화 하고 전시관과 전시관을 잇는 공간에 다양한 빛을 사용하였다.(Fig. 38)

          
            
            

            Fig. 38. 
				
            

            
              Corridors
            
            

            

          

          선형창은 장방형 볼륨의 외곽을 따라 구성되며 측창으로 들어온 빛은 마주보는 벽면에 선형의 빛을 만들며, 측창을 따라 인공광을 설치하여 다른 분위기의 빛이 천장에 반사되어 두 종류의 선형의 빛을 만들어 내어 공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선형의 절제된 빛은 빛이 집중된 중정으로의 동선을 유도하여 결국 중정(Fig. 39)과 대공간으로 인도한다. 중정과 대공간은 커튼월과 광정으로 계획하여 절제된 빛의 공간을 형성한다. 대공간에서 확산된 빛과 측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좁은 이동 공간에 반복되는 음영을 만들어 공간의 변화를 주고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Fig. 39. 
				
            

            
              A Void
            
            

            

          

        

      

      
        4.6. 본태박물관
        
          (1) 공간구성
          제주도에 위치한 본태박물관(Fig. 40) 은 삼각형 매스와 ‘ㄱ’자 매스 두 개 동으로 구성되며 동과 동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형의 수공간을 두어 산 중턱에 위치한 대지에 맞게 한 층의 차이를 두고 배치되었다. 긴 수공간을 지나 진입하는 제 1 전시관은 2층 규모의 삼각형 매스로 구성되며, 중앙에 중정을 두어 공간을 선형으로 구성하고, 세 영역으로 분할하여 순회동선을 만들었다. 전시관을 하강하며 관람하고, 다시 수공간을 램프를 타고 되돌아가 제 2 전시관에 도달하며, 2층 규모의 장방형 매스에 사각형 중정을 형성하여 ‘ㄱ’자 형태의 선형 공간으로 전시실을 구성하였다.

          
            
            

            Fig. 40. 
				
            

            
              Ground plan
            
            

            

          

        

        
          (2) 빛의 활용
          전통 공예를 전시하는 제 1 전시관(Fig. 41)의 채광은 선형 창을 사용하여 빛을 절제 하여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표현 하였다. 빛은 삼각형 중정의 측창을 통해 2층 전시실과 1층 전시실로 유입된다. 깊은 외벽으로 과도한 직사광선을 차단하였으며 1층의 측창은 하부에 위치하여 중정의 자갈에 반사되고 산란된 빛을 유입하여 공예품의 형태를 부각시키고 빛과 조화로 더욱 효과적인 전시를 만들어 냈다. 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제 2전시관(Fig. 42)의 채광은 남측을 향하 고 있는 두 보이드 공간에 전면 측창을 통해 깊은 처마와 가벽으로 직사광을 차단하며 태양의 고도에 따라 중정에 반사되어 산란된 빛을 유입하거나 직사광선을 유입하여 현대 미술에 맞게 개방적이며 활기찬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Fig. 41. 
				
            

            
              1st Exhibition Hall
            
            

            

          

          
            
            

            Fig. 42. 
				
            

            
              2nd Exhibition Hall
            
            

            

          

        

      

      
        4.7. 사례 분석 요약
        앞 절에서 기술한 박물관의 특징을 요약하여 Table 1에 기술 하였다. 6개의 박물관 사례 모두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하여 공간구성을 하였으며, 박물관 M2, M4, M6은 하나의 매스를 변형하였고 박물관 M1, M3, M5는 두 개 이상의 매스를 병렬, 조합하여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하였다.

        
          Table 1. 
				
          

          
            Case summary
          
          

        

        
          
            
              	
              	Space Organization 
              	Light
            

            
              	Geometry
              	Moving line
              	Void
            

          
          
            	M 1
            	
              
            
            	
              
            
            	
              
            
            	
              
            
          

          
            	Two rectangular masses are arranged at right angles, and a circular inner circle is inserted and connected with them.
            	Visitors experience nature and building rising and falling along with water space and zigzagged moving lines.
            	Each exhibition area is connected through courtyard, and visitors are moving around according to architect’s plan
            	Linear windows are placed in the part where the mass collides, therefore, a buffer zone is provided to the space. The space is separated by natural light and artificial light
          

          
            	M 2
            	
              
            
            	
              
            
            	
              
            
            	
              
            
          

          
            	The mass is formed by deleting right triangle from single mass as shown above figure.
            	Going to the ramp across the building experiences the exterior of the building.
            	The exhibition and service space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by two voids, and they are repeatedly ups and downs.
            	The extreme contrast of two voids and the spatial separation by light induce a dramatic experience.
          

          
            	M 3
            	
              
            
            	
              
            
            	
              
            
            	
              
            
          

          
            	Two square masses are intermeshed and integrated into a cylindrical mass.
            	Visitors experience the nature through the ramp that follows the terraced water space.
            	A void is designed in the 1/4 part of the cylindrical mass, and the moving lines concentrates on the void. Visitors repeatedly get to see Himeji Castle.
            	Light creates a geometric shape, forms a depth of space, and creates a buffer space to form a floating sense of space.
          

          
            	M 4
            	
              
            
            	
              
            
            	
              
            
            	
              
            
          

          
            	A circular shaped void is formed at the center of the cylindrical mass, and the mass is made by subtracting 1/4 of mass.
            	Visitors experience various view of nature climbing zigzag stairs.
            	A void space is created the courtyard, and it expands to exhibition spaces. The indoor space is organically connected through the void.
            	The influx of light through the courtyard connects exhibition space with the void..
          

          
            	M 5
            	
              
            
            	
              
            
            	
              
            
            	
              
            
          

          
            	Four rectangular masses are arranged and connected by three different voids.
            	Visitors experience nature across long promenade and water space.
            	The museum consists of four rectangular masses and three voids. Masses are connected one another by the void.
            	Various light and shadow are created through the corridor, and which guides visitors to a major space full of light, therefore, enables visitors to experience dramatic space.
          

          
            	M 6
            	
              
            
            	
              
            
            	
              
            
            	
              
            
          

          
            	The museum presents linear shaped space to visitors by creating a triangular shaped void and rectangular exhibition spaces.
            	The museum is designed to move along the long water space.
            	Visitors experience unique spatial senses repeatedly rising and falling indoor spaces designed with long linear shape.
            	Light influxed from courtyard and walls. maximizes display effect.
          

          
            	
            	 M 1: Osaka Prefectural Sayamaike Museum, M 2: Chikatsu Asuka Museum, M 3: Himeji City Museum of Literature, 
 M 4: The City Museum of Gojo Culture M 5: Museum SAN, M 6: BonTe Museum
          

        

        

        M1, M3, M5, M6은 인공적인 수공간을 만들어 상승 또는 하강하여 박물관으로 유도하고, 박물관 M2에서는 자연적 수공간을 조망하며, 박물관 M4에서는 수공간 없이 지그재그 계단을 통해 긴 어프로치를 형성하였다. 또한, 모든 박물관은 보이드를 중점으로 반복적으로 동선을 겹쳐 미로동선을 만들었다.

        사례의 모든 박물관은 다양한 빛 유입을 통해 동선을 유도하였으며 박물관 M1, M3, M4, M5는 빛을 상쇄하는 완충공간을 만들어 빛의 다양한 시도와 체험을 유도하였으며, 박물관 M1, M2, M5는 인공조명과 자연광, 빛의 조도차로 인한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였다.

      

    

    

  
    
      5. 결론
      본 논문은 안도 다다오의 작품 중에서 빛을 이용한 건축적 표현이 가장 잘 나타나있는 박물관 건축을 선택하여 다다오의 건축적 특성과 빛을 이용한 공간구성 수법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도 다다오는 빛을 상쇄 시키거나 전시물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완충공간을 만들어 빛을 유입한다. 완충공간은 매스와 매스가 충돌하는 부분, 높은 층고, 더 나아가 매스 안에 매스를 넣어 복도공간을 만들어 실험적인 빛의 유입을 시도하였으며 완충공간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체험을 유도하였다.

      (2) 안도 다다오는 매우 단순한 기하학 매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하학 매스의 외곽을 따라 동선이 진행되고, 매스 상부에 선형의 고측창이나 선형의 천창을 이용하여 동선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시킨다. 빛은 벽을 타고 내려오고, 완충공간을 통해 빛을 상쇄 하여 간접적인 빛으로 인도하기도하며 측창과 일반형 천창을 통해 빛을 집중시켜 시선을 끌어 동선을 유도한다.

      (3) 안도 다다오는 보이드를 중심으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복잡한 미로 동선으로 연결하여 상승과 하강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서의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미로 동선의 빛은 어두운 공간에서 방향을 잡아주며, 빛으로 가득찬 보이드와의 대비를 통해 체험을 극대화 시킨다.

      (4) 안도 다다오는 인공조명과 자연광의 빛 온도 차이와 조도 차이에 의해 공간의 성격을 분리하며, 매스가 상충하는 공간, 보이드와 접하는 공간에 창을 통한 빛을 유입하여 공간의 성격, 용도, 규모, 형태에 따라 다른 분위기의 빛을 조합한다. 두 빛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하여 관람객에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벽체와 같은 구조물을 이용하여 둘의 대비를 통해 강렬한 빛의 체험을 선사한다.

      (5) 안도 다다오는 기하학적 중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체험 하도록 하며, 실내의 보이드 중앙에 천창을 만들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제공한다. 또한 매스와 매스가 충돌하거나 축이 관통하는 틈새에 창을 만들어 외부의 자연환경을 끌어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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